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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카펫 손질 요령 

 

청소기 사용시에는 카펫을 계속 두들겨주면서 먼지나 이물질을 잘 흡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카펫에 붙은 머리카락은 테이프를 손에 감아 두드리듯 떼어내

거나 고무장갑을 끼고 문지른 다음 청소기로 빨아낸다.  

바람이 잘 통하는 맑은 날을 택해 2~3시간 실내통풍을 시키도록 한다. 가구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을 때는 순모제품일 경우 증기 다리미로 납작해진 부분의 털을 

일으켜 세운다. 합섬이나 혼방은 섬유린스를 물에 타서 바른 뒤 증기다리미로 살살 

문질러 다린다. 버터나 드레싱 같은 기름기가 묻었을 때는 벤젠으로 닦거나 기름제

거용 세제를 이용하고 혈액, 커피는 냉수와 효소세제, 잉크, 소변, 토물은 온수와 효

소세제, 콜라, 술, 초콜릿은 온수와 샴푸, 차는 온수와 식초로 제거한다. 

껌이 늘어붙었을 때는 껌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강 떼어낸 후 찌꺼기를 얼음으

로 딱딱하게 얼려 솔로 털어내면 가루상태로 떨어진다. 양초도 마찬가지이다. 액체상

태의 이물질은 티슈나 타월을 이용해 물기를 빨아내는 것이 우선이며, 닦아낼 때는 

언제나 바깥쪽에서 카펫의 결을 따라 문지른다. 카펫의 결과 다른 방향으로 문지르

면 오히려 얼룩이 번지는데 이것이 더 지워지지 않는다. 처리 후 그냥 말리게 되면 

쪼그라들 염려가 있으므로 티슈를 여러 겹 카펫 위에 깔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올

려놓은 상태로 건조시킨다. 

① 짓눌린 흔적 : 가구로 인하여 움푹 들어간 자국은 카펫이 순모일 경우, 스팀

다리미를 사용한다. 이때 다리미는 카펫 위에 직접 올려놓지 말고 카펫 위에 살짝 

띄워서 사용한다. 물에 적신 천을 댔다가 브러시로 세워 올려 골고루 펴줘도 된다. 

카펫이 합섬, 혼방일 경우에는 세탁용 유연제를 물에 희석하여 바르고 스팀다리미를 

카펫 위에 살짝 띄워서 고루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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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늘어붙은 부분 : 뜨거운 냄비 등을 놓아 늘어붙은 부분은 쇠수세미로 가볍게 

문질러 굳은 것을 떼어내고 거즈에 옥시돌(oxydol, 3%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묻혀 닦

는다. 

③ 빛 바랜 부분 : 직사광선을 받아 원래 색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옥시돌을 묻

힌 걸레로 조심스럽게 닦아준다. 

④ 흐트러진 올 : 빠져 나와 있으면 잡아당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준다. 

 

 

 


